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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34호 
	
금융사 근저당권설정비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

법원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남은 재판부도 신속히 판결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비자권리 지켜야…, 
-  12.8일 국민은행 판결 이후 원고단 추가 결성해 공동소송 제기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인천지방법원이 금융사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재판부도 신속하게 판결하여, 법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 줘야 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금융사들의 비협조와 소송지연 전략으로 재판이 늦어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권리가 하루 30억원 씩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 지고 있는 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담당재판부는 조속히 ‘금융사가 설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인천지법의 판결(2012.11.27)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계약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봤고,“외형상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은행과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 현실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소비자가 지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사에 대해 상대적 약자로 제한된 정보로 우월적인 위치에서 결정된 조건을 선택할 여지도 없었으며,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부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약관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년 4 월 6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소비자선택 사항 운운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당한 처사임.

□ 금융사들은 민법상의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하루만 소송을 지연시켜도 하루에 약 30억원씩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임.

본 건 소멸시효를 민법상으로 제척기간(10년)을 따진다면 2002년 12월 이전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고, 피고(금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상법상 제척기간(5년)은 2007년 12월 이전으로, 소비자가 승소하여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는 보상받을 수 없음. 

□ 금소연은 총 5차 원고단을 결성해 1만여 명에 200여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6일 국민은행 판결 이후 추가로 원고단을 결성해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서둘러 추가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임.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에도 금리상 차이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라고 선을 긋고, “은행은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설명했고,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약관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억지 행태로 아직도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밝혔음.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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